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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요∣

대상 대학생

개발 의도

• 기후변화 현상은 지구적이고 다양한 원인들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영향을 받는 국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도를 통해 원인과 영향에 대해 표시를 

해 준다면 기후변화의 지구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인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안다.
•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안다.
• 기후변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안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 영향 : 기후변화의 윤리적 영향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선택

차시 ★

차시 7차시/12차시 소요시간 2시간

장소 강의실 혹은 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교육실

준비물

지도자용 기후변화 관련 지도

학습자용

흐름도

•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기

• 기후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 발표하기

• 기후변화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검토하기

도입
(30분)

• 지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기

• 지도가 암시하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 구체화하기
전개
(50분)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캠퍼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 목록 만들기

마무리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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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및 방법∣

1. 도입(30분)

(1)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 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 진행되는 급속한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 한다.

(2) 기후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유의사항] 많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영향의 경우 겁을 주거나 지나치게 암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양해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 문제를 대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암울한 영상이

나 과하게 추측된 영화와 같은 것 보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전 세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부분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방법으

로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보이지 않는 나라의 노동력이나 자원 등을 착취하여 얻은 결과라면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 오염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개의 나라별 

지속가능한 모습이나 대응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2. 전개(50분)

(1) 지도를 보며 기후변화의 원인 ․ 영향 ․ 결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하며 본다.

[활동상세]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도로 표시한 자료는 다양하다.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라고 

밝혀진 온실기체의 발생량에 따른 국가별 비교, 기후변화에 의해 물에 잠기게 된 나라의 

모습, 사막의 현재 모습과 확산될 가능성,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나라와 정도, 

사라질 문화 및 자연유산, 물부족 국가, 식량 자원의 확보 등의 자료를 지도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원인 제공 국가와 피해 국가가 다르다

는 것과 지구 면적이 당장 입게 될 피해의 정도나 규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준비물] 기후변화 관련 지도

[유의사항] 사진만을 단순히 보여주는 활동은 실제로 진행할 경우 지루할 수 있다. 또한 처음 몇 개는 생각을 

하며 볼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보다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72
page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예시] 지도 안에서 사라진 땅에서 생산되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한국의 지도와 비교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지도의 변화와 영향

(2) 지도가 암시하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상세] 앞서 본 지도들에서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지도에서는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와 피해를 입는 나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예시] 현재 탄소거래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탄소 배출권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제3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숲이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숲의 파괴는 결국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며 지역의 삶이 선진국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파괴된 숲은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

[유의사항] 일방적으로 선진국이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끄는 것 보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현재 만들어진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과 제도들에 대해 토론해 본다.

[유의사항]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거나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이 주인 경우가 많아 지구 전체의 오염 발생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마무리(40분)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상세] 지속가능발전이 내포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떠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뿐 아니라 정의의 문제도 바로 서야 한다. 환경과 경제만 우선시 할 경우 환경은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지도를 통해 살펴본 뒤 지구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2) 지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 정도의 위치라면 불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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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캠퍼스에서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지구환경변화관측시스템(SOS :Science On a Sphere)

- http://www.youtube.com/watch?v=JU40wOlh5H0

- http://www.youtube.com/watch?v=3tPBa37fbfs&feature=related

- http://www.nasa.gov/multimedia/videogallery/index.html

▹ 왜곡된 지도

- http://www.worldmapper.org/index.html

▹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9nGzZpz46S8

※ 참고할 자료

▹ Kirstin Dow 외(2009).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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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1] 기후정의

기후정의 운동이란 무엇일까? 

- 기후정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새로운 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환경단체들 역시 

기후정의 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특히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끝난 이후 국내에서 

더 많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온실기체라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목

했다.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이(특히 평균 GDP 100달러 수준의 최빈국가들) 기후변화로 인해

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은 사실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배출

하는 온실기체로 인해서 발생한다. 선진국들은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기후변화 취약국가들

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즉, 기후변

화의 원인은 선진국이 초래하고 결과는 후진국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후양극

화’ 혹은 ‘기후불평등’으로 표현된다. 

기후정의 운동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영향과 피해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암울한 미래와 불운이 확실해지면

서 부터이다. 기후정의 운동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기후변화를 둘러싼 매우 불평등하고 불편

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 당신은 북반구에 살고 있나요?

북반구에서의 소비와 생산체계, 즉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요한 위기로 인해 기후변화는 

이미 남반구의 사람들의 소통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책임에 대한 불평등을 고발하고 남반구에 위치한 섬나라들과 기후변화 취약국가들

을의 권리를 위한 일하는 환경단테 ‘쥬빌리 사우스(www.jubileesouth.org)’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북반구 선진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 배출하고 있다. 대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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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후 재앙은 더 악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홍수와 가뭄, 해수

면 상승과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북반구란 남반구 사람들보다 1인당 온실기체 

배출량이 약 5배 높은 북반구의 선진국 국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후정의를 위한 국제적인 운동의 흐름은 UN 기후변화 협약 6차 당사국 총회인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했다. 그 자리에 모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 아메리

카 등에서 온 500여 명의 지역 풀뿌리 지도자들이 UN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와 

동시에 기후정의 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원주민 환경네트워크, 

세계 우림운동, 오일워치 인터내셔널, 지구의 벗과 같은 환경단체들이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UN 기후변화 회의로부터 소외당하는 원주민과 환경 토착민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고통

받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

- 당신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수많은 기후정의 운동가들은 그들이 던진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취약국가 국민들의 삶을 선진국 국민들의 삶과 대비시켰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주요한 이유는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에 있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보일러를 태운다. 또 전기를 통해 빛과 열을 만들기 위해 석유를 태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질타하지 않았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석유를 더 

많이 태우고 전자제품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었다. 이 

과정은 국가적으로 산업화되었고, 자본주의의 시스템 아래 구조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

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량의 온실기체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온실기체 배출은 현재 기후변

화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대부분 선량한 국민들은 가해자가 되었고, 기후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가해자나 범죄자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죄 없고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실상은 그럴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선진국들의 선량한 시민들일지라도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온실기

체 배출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기후범죄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인류라는 역사의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예견된 기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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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국가들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더이상 이러한 피해는 기후변화 취약국가들

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년 동안 지구평균온도는 0.74도 상승했으며, 금세기 말까지 약 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6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유엔인구기금

(UNFPA)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자연재해는 지난 20년간 약 200회에서 최근 

약 400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1973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1억 6천만 명 이상이 

기후변화로 죽어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당장 매일 2천만명 이상이 가뭄으로 인해 먹을거

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 포기선언을 한 투발루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타국으로의 이주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기후변화에 

책임을 모두 스스로 감내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운명이라고 치부하기에 우리는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 너무나 불평등한 상황,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지금 상황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진국 국민들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무방비 상태로 배출해오고 있는 온실기체가 국경없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너무나 불평등하게도 가난하고 열역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온실기체라는 용어를 겪어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일으키지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온실기체 배출에 따른 고통을 그들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후난민’ 이자 ‘기후 피해자’ 들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곧 기후양극화와 기후불평등이라는 개념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

2000년 헤이그에서 출발한 기후정의 운동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망은 해가 갈수록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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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해가 갈수록 뜻있는 사람과 단체가 모여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정의 네트워크(CJN : Climate 

Justice Now)가 결성되었다. 기후정의 네트워크(CJN)는 기후정의 운동에 동의하고 함께하

는 전 세계 환경 네트워크이다. 기후정의 네트워크에 속한 조직들은 선진국은 선진국이 배출

하는 온실기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취약국가들을 

위한 기후적응 기금이나 펀드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이나 적응을 

위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UN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실제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 없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국의 국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응 기술이 없거나 재정능력이 없어서 아무

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

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한국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 단체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http://blog.naver.com/1102shj/1401103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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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나라별 이산화탄소량 지도

  → 2000년에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지도

  →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분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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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의 감소분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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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

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호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

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입법예고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정의에서는 사회의 안정 통합, 혹은 사회적 형평성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널리 알려진대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한 이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세우는 데 합의하였다. 같은 해에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CSD)를 

설치하고, 각 국가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운동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 

나아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은 중심적인 개념적 토대가 되어왔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지속가

능발전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연구와 다양한 국제회의의 진행과정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잡아왔으며 특히 2002년 남아프라키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로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가지 축(triple bottom lin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세 차원을 두루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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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 환경, 사회의 세 차원(<그림 1>의 삼각형의 세 꼭짓점인 A, B, C)을 균형적으

로 고려한다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입장들은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Connelly(2007)가 제안하듯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다양한 담론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위치를 표시해보면 <그림 1>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원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균형적으로 이 세 차원을 통합하려는 입장이라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위치한 담론들은 각각의 차원을 극단적으로 내세운다. 가령, 성장지상

주의는 A에 위치하고 있는 담론으로 경제성장을 다른 어떤 차원보다 강조하며 환경보호와 

사회정의는 장식용이나 녹색세탁(green wash)의 차원에서 논의될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 성장이기에 환경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환경보호활동에 경제

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사회정의, 즉 평등에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지속가능발전의 세차원과 담론 유형

반면 세 차원 중 환경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그림 1> 삼각

형의 B에 입지한다. 환경보호를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으로 보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공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화해하는 방식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절충

안이자 타협안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접근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좌파 사회주의의 경우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사회정의, 즉 평등을 무엇보다 중시하

여 <그림 1> 삼각형의 C에 자리한다. 물질적 성장은 분배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출처 :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2009년 제13권 1호.


